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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노조법 개정, 공안탄압 중단’ 전국 행진 보름째
금속노조 행진단 수도권 접어들어 … 시민들에게 윤 정권 심판 호소

 

금속노조가 ‘노동시간 개악 중

단’, ‘노조법 2·3조 개정’, ‘공

안탄압 중단’ 등을 촉구하며 전국 

도보 대행진을 시작한 지 보름째를 

맞았다. 거제에서 출발한 노조 행진

단은 어느덧 충청을 거쳐 수도권에 

접어들었다.

금속노조, 경기지부, 시흥안산지역

지회, 한국와이퍼분회 등 행진단은 

4월 26일 경기도 안산 고용노동지청 

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“노조법 

2·3조 개정과 공안탄압 분쇄를 위

해 5월 1일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

힘찬 발걸음을 이어 갈 것이다”라

고 밝혔다.

유상기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

장은 “우리 노동자들은 노조법 

2·3조 개정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

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기대할 게 하

나도 없다. 노동에 완전 무지한 정

권이다”라며 “탄압에 항쟁으로 맞

선 정신으로 행진 투쟁을 벌이면서, 

안산 시민들에게 윤 정권 심판을 호

소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정민규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

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수석부

분회장은 “한국와이퍼분회 동지들

은 오늘도 24시간 현장을 사수하는 

투쟁을 벌이고 있다”라면서 “노동

자 연대와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길

이 노동자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

사실을 깨달았다”라고 강조했다.

금속노조 행진단은 “살인 노동 

강요하는 노동시간 개악 중단하

라”, “노조법 2·3조 즉각 개정하

라”, “노동운동 공안몰이 자행하

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”라고 외

쳤다.

앞서 금속노조 행진단은 4월 25일 

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중식 선전전, 

화성시 시내와 공단 일대 행진, 현

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퇴근 선전전을 

전개하며, 노조법 2·3조 개정, 노동

시간 개악·공안탄압 중단 등 절박

한 요구를 알렸다.

금속노조 행진단은 4월 27일 인

천,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

에서 행진을 진행하고, 5월 1일 노

동절 서울대회에서 행진을 마무리한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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